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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4 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

•누가복음 4:16-19

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?          “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

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

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,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

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”(눅 4:18-19). 이는 예수님의 ‘사명 

선언문’입니다. 처절한 심판과 멸망의 한복판에 임했던 희망의 메시지(사 61:1-2)가 

암울한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.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

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“구원할 자”(마 1:21)이십니다.

예수님은 ‘포로 된 자들을 해방’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.          우리는 무언가에 사

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갑니다. 윤리와 도덕, 사람, 성공과 물질, 감정, 지식과 정보, 

내가 만든 규칙들, 쾌락, 권력, 거짓 평화, 참소, 율법적 굴레들, 이를 통해 역사하

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…. 포로 됨의 근본은 결국 죄와 욕망의 문제입니다. 예수

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사망과 억압의 사슬을 푸셨습니다. 진리의 영이신 

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비진리를 멸하실 것입니다. 비진리로 인해 억압되고 노예 

된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(요 8:32). 

예수님은 ‘하나님의 형상’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.          인간은 타락하여 

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.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

었습니다(렘 17:9).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에 사용해야 할 지정의를 정죄하고 죽이

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, 

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(롬 5:1). 죄의 종이었던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

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(롬 8:15),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

게 되었습니다. “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

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”(갈 5:1).

나는 예수님 덕분에 참 

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?

❶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?

❷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?


